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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화의 빛으로 물든 강화

- 9월 16일부터 17일, ‘DMZ평화i랜드 뮤직페스티벌 in 강화’열려 -

- 강화 교동도에서 페스티벌 성료 - 

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, 강화군이 지난 16일부터 17까지 교동도 

화개정원에서 개최되는 ‘2023 DMZ평화i랜드 뮤직페스티벌 in강화’ 로 

강화 일대는 평화의 빛으로 물들었다.

이번 축제는 비무장지대(DMZ) 접경지역 중 유일한 섬 지역인 인천에서 

‘사랑’‘생태’‘예술’‘평화’를 테마로 한 사전 버스킹 공연과 

평화의 케이팝 콘서트, 평화 토크 음악회, 평화 소리극, 비무장지대(DMZ) 

평화의 길 강화코스를 연계한 하이커 & 플로깅, 홍보 및 체험관 등 

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. 16일 열린 공연에는 외국인 

관광객 100여 명도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. 

특히 에일리, 오마이걸, 장민호, 온앤오프, 나태주, 은가은 등 11개 팀이 

K팝과 댄스, 트로트, 쇼 콰이어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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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보였다. 

또한 대룡시장 달고나, 라탄소품 만들기,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과 

인천 비무장지대(DMZ) 관광 홍보, 강화 특산물을 이용한 수제 카라멜, 

찹쌀떡 등 홍보관을 구성해 관광객들에게 즐거거움을 선사했다.

이번 축제에 방문한 한 관광객은 “다양한 체험이 많아 재미있었고, 인천 

비무장지대(DMZ)와 교동 화개정원에 대해 많이 알게 돼 다음에도 또 

방문할 예정”이라며 소감을 밝혔다.

행사기간 동안 불규칙한 날씨로 인해 ‘평화i랜드 하이커&플로깅 

투어’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민통선 구간을 제외하고 진행됐다. 한 

참가자는 “비로 인해 민통선 도보 구간을 걷지 못했지만, 닿을 듯 말 

듯한 북녘땅을 보며 평화가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”며 

“기회가 된다면 비무장지대(DMZ) 평화의 길을 꼭 걷고 싶다”고 말했다.

김충진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“이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인천 

비무장지대(DMZ)와 교동이 평화관광의 시작점이자 사랑받는 명소로 

다시 한 번 거듭나게 됐다”며 “앞으로도 비무장지대(DMZ) 접경지역의 

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매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

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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